
1. 서론 

인터넷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TV나 라디오 등의

기존 매체와 달리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활공

간, 놀이공간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

별한 여과장치 없이 마음대로 접근이 가능해[1] 인터넷

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2]. 인터넷

을 통하여 다양한 편익을 제공받기도 하나,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인터넷 중독 및

정보윤리상의 여러 문제들 또한 야기되고 있다[3]. 인터

넷 중독은 인터넷에 탐닉되어의존성, 내성등과 같은 병

리적인 증상을 보이는 심리적장애이며[4], 정신분석학에

서 중독의 범위에 충동조절 장애를 폭넓게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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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과 같이, 인터넷 사용시간을 지나치게 할애하여

현실공간보다 주로 사이버공간에서 대인관계, 도박, 게

임, 채팅 및 정보수집이 과도하게 많은 다양한 행동증상

을 보이는 인터넷 증후군 즉, 웨바홀리즘(Web a holism)

이라고 불리는 충동조절 장애이다[5]. 결과적으로 인터넷

에 반복적으로 접속하지 않았을 때의 불안감, 초조감 같

은 내성으로 인해 인터넷에 반복 접속하여 현실생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6],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긍정적인 충족을 경험하다가 점차적으로 병적인 중독에

이르게 된다[7]. 이러한 중독의 원인은 올바른 정보통신

기술사용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부정적 사용자의 증가,

폭력물 같은 비교육적 매체의 확산 등의 이유로 인터넷

을 정보획득과 대화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쉽게 중독

이 되고, 2000년이후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중독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시작하면서 청소

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다[5].

정보윤리는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이므로[2] 정보윤리

의식을 높이면 관련 윤리적 문제들의 발생을 낮출 수 있

을 것이다. Rest와 Narvaez[3]에 의하면 높은윤리의식은

자율석인 행동규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보윤리의식을 인터넷 중독 성향의 독립변수로 설정하

여 본 연구를 설계하였다.

자기 통제력은 올바른 판단과 건전한 시간 활용, 유익

한 정보획득등의 활동을 할때 중요한 능력 중의하나이

다[8]. 또한 인터넷중독에서 자신의인지나 정서, 행동을

자기스스로조절할수 있는매우중요한요인이며[9], 이

러한 능력이 부족할 경우 낮은 학업성취, 충동적이고 공

격적인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 부족, 가상세계의 즉각적

인 만족 등을추구하여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쉽다. 인터

넷 접속 빈도 증가는 자기통제력 저하와 인터넷 몰입을

가중시킨다[10,11]. 박과 박[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불법행위나 일탈행동을 일으킬 수 있고,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최소화할수 있

다고 하였고, 김[13]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을 조절하

면 인터넷 중독이 예방가능하다고 하였다.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고, 인터넷 이용시간의 증

가가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준다는것이 입증되

어 인터넷 사용을 줄이는 것이 인터넷 중독문제 해결에

도움이된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14,15]. 또한인터넷을

사용할 때 뚜렷한 목적없이 사용하는 경우 중독성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6].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정보윤리의식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포괄적인 연구설계가 부족한

실정임을 알았고,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

보윤리의식과 인터넷 사용시간,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중

독성향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보윤리의식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단면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시에 소재한 1개 대학의 6개 학과를

편의추출한 후, 요인분석을 위한 적절한 표본의 크기 산

출 기준[17]에 근거하여 탈락률을 고려한 대상자 370명

을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정보윤리의식

정보윤리의식 척도는 김과 백[18]의 도구를 기준으로

백 등[19]의 도구를 통합하여 재구성한 이[2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20]의 도구는 지적재산권 인식(Q1-Q7),

정보의 정확성 인식(Q8-Q12), 개인비밀 인식(Q13-Q16),

정보의 접근성 인식(Q17-Q22), 행동의도의 정도

(Q23-Q27)로 5개의 하위요인(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후

척도로서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2개의 하위요인

(인터넷 이용의 건전성 16문항, 타인존중 5문항)의 총 21

문항을 통계분석에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리커트 7점 척

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이며, 문항

들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정보윤리의식이 낮음을 의미

한다.

2.3.2 인터넷 중독성향 

인터넷 중독성향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1]에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자가진단 문항을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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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일상생활 장애(Q28-Q33), 긍정적 기대(Q33),

금단(Q34-Q37),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Q38-Q40), 일

탈행동(Q41-Q42), 내성(Q43-Q44)의 6가지 하위요인(2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 전혀 그

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이며, 문항들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다는 의미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09이었으며

[22], 본 연구에서는 0.972로 나타났다.

2.3.3 인터넷 사용 관련 문항 

(1) 자기통제력

인터넷 사용과 관련 문항으로는 자기통제력을 측정하

였다. Heppner와Petersen[23]의 문제해결척도(PSI,

Problem-Solving Inventory) 가운데 자기통제력

(personal control)을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

다)이며, 문항들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다는 의미이다. 개발 당시 PSI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773으로 분석되었다.

(2)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사용과 관련 문항으로는 인터넷 이용시간을

측정하였다. 인터넷 이용시간은 인터넷 이용시간 항목에

1일 인터넷 이용시간을 기준으로[20] 자신의 인터넷 이

용시간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2.4 자료수집방법

2017년 3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370부 중 360

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총

354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대상자들에게는 연구대

상자용 설명서를 배부하였고, 응답내용은 익명성과 비밀

이 보장되며, 연구 참여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정보윤리의식의 구성개

념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성요소의 하부항목에 대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해 Kaiser–

Meyer–Olkin (KMO) 값 산출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을 실시하였고[24], 최대우도 요인추출방법과 직접 오블

리민 회전법으로 고유치(Eigen value) 1.00 이상을 기준

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기준 0.40 이상을 적용하였고[25], 추출된 요인들의 신뢰

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변수들이 인터넷 중독성향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를 Pearson 상관분석으로 검증 후,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 α=0.05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정보윤리의식의 타당성 검증

다항목으로 구성된 정보윤리의식도구의 구성개념 타

당도 검증을 위해 구성요소의 하부항목을 대상으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eiser-Meyer Olkin(KMO)

는 0.966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카이제곱

7348.378(p<0.001)로 확인되어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검

정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은 2개로 확인되었고, 각각 인터넷 이용의 건전성,

타인존중으로 명명하였다. Table 1

3.2 측정도구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대

상자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평균 42.92점이었고, 정보윤리

의식은 평균 54.70점으로 나타났다. 내적 일관성을 나타

내는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한 결과, 정보윤리의식

의 추출된 2개 요인은 Cronbach’s alpha=0.9이상이었고,

자기통제력의 Cronbach’s alpha=0.773, 인터넷 중독성향

의 Cronbach’s alpha=0.972로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3.3 측정변수의 관련성

인터넷 중독성향은 정보윤리의식의 하위요인인 인터

넷 이용의 건전성(r=0.597), 타인존중(r=0.448), 자기통제

력(r=0.290), 인터넷 이용시간(r=0.270)과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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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consciousness

of information ethics

Factor name Item
Factor

1 2

1. Soundness
to internet use

Q20 0.907

Q19 0.879

Q18 0.868

Q21 0.859

Q22 0.855

Q25 0.828

Q27 0.817

Q24 0.815

Q17 0.808

Q26 0.802

Q14 0.781

Q16 0.772

Q15 0.758

Q13 0.704

Q23 0.665

Q11 0.591

2. Respect
of others

Q6 0.771

Q4 0.704

Q3 0.681

Q7 0.654

Q5 0.605

Eigen value 13.359 1.588

Dispersion variance(%) 63.613 7.560

Cumulative dispersion variance(%) 63.613 71.173

Keiser-Meyer Olkin(KMO)=0.96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χ2=7348.378,

p<0.001

Table 2. Average grade of consciousness of 

information ethics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Characteristics Min Max M±SD Cronbach’s α

Internet addiction
tendency

1.00 5.00 42.92±16.42 0.972

Consciousness of
information ethics

1.00 7.00 54.70±25.85 0.970

Soundness to
internet use

1.00 7.00 39.98±21.24 0.974

Respect of others 1.00 7.00 14.76± 6.06 0.862

Self-control 1.00 5.00 2.92±0.70 0.773

Using time of internet 0.00 10.00 2.12±1.70 -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nsciousness of 

information ethics,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and use time of internet

Variable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Stability to
use

Respect
of others

Self-
control

Use time
of internet

Internet addiction
tendency

1

Soundness to
internet use

0.597** 1

Respect of others 0.448** 0.724** 1

Self-control 0.290** 0.223** 0.094 1

Using time of
internet

0.270** 0.107 0.121* 0.111 1

*p<0.05,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3.4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한 결과, 인터넷 이용시간(β=0.214, p<0.001), 정보윤리의

식의 하위요인인 인터넷 이용의 건전성(β=0.336, p<0.001)

과 자기통제력(β=0.151, p=0.005)은 인터넷 중독성향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이용이 건전하지 않을수

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성향이 높았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1.8%이었다. Table 4

Table 4. Influence factors of impact on internet 

addiction tend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1.418 0.210 6.759 <0.001

Soundness to
internet use

0.320 0.051 0.336 6.230 <0.001 1.056

Using time of
internet

0.115 0.029 0.214 0.022 <0.001 1.021

Self-control 0.192 0.069 0.151 2.802 0.005 1.055

R2=0.226, Adjusted R2=0.218, F=27.313, p<0.001,
Durbin-Watson=1.880

*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4. 논 의

대학생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 실질적이고 영향력있는

집단이다[3]. 인터넷 중독은성별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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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인터넷 매체특성에 더 많이 노출되면 인터넷

중독성향이높다[1]. 인터넷의 사회적 기반과 게임산업의

확대로 사회전반에 인터넷 중독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대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겪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학습

능력 저하와 직업경력 단절 등을 초래하여 국가 생산성

저하및 사회통합저해 요소로인식되고 있다[2].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파악하기위해 시도

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성

향이 42.9점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1]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중․고등학

생에 비해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에서 보다자유롭기에 나

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구와 최[26]의 연구에서는 자기통

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이 낮다고 하

였고, 강과 전[2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성향과 인터

넷 윤리의식간에 자기통제력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과 박[28]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기통제력의

강화노력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자기통제력

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게 나타나 위의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의

증진과 강화에 중점을 둔 예방적 개입과 교육중재가 필

요할 것이며 인터넷 중독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마

련이 요구된다[3,27].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예방적 개입

과 교육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다루어진다면 청소

년과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 및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인터넷 중

독예방과 정보윤리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대학에서 자기

통제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3] 등의 다양

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이용시간은 1회에 약 2-3시간 이상일 경우 인

터넷 중독성향으로 간주한다[29]. 본 연구에서 인터넷 이

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결과는 인

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 위험에 빠질 가

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아 등[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에 인터넷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1] 긍정적인 인터넷 이용의 효과[30]

를 누릴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다고 무조건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30], 인터넷 중독을 양적인 사용보다 이용 목적을 면밀

히 살펴보고 이용의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게 바람

직하다[1].

정보윤리의식의 하위요인인 인터넷 이용의 경우, 인터

넷 이용이 건전하지 않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아서

비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경험할 가

능성이 높고[31], 인터넷 중독성향이 있을수록 불건전한

인터넷 이용 경향이 있는 선행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이

다[3,32]. 이에 인터넷 중독성향이 있는 대상자들의 정보

윤리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2].

앞으로의 인터넷 이용은 더욱 보편화될 것이나 윤리

의식의부재로불법적 행위, 일탈 행동, 사생활 침해등의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33], 자기통제나 배려의 부족

으로 도덕적 일탈 또한 쉽게 일어날 것이다[34]. 따라서,

인터넷 중독을 우리사회에서 배척할 문제로 보기보다,

사회문제로 받아들여 대학과 민간 주도의 다양한 중독

예방프로그램 및 중독 해소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과 건

전한 정보 활용 습관에 기반한 도구로 인식전환이 필요

할 것이다[2].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윤리의식 도구의 타당성을 검

증하고 인터넷 중독 성향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인터넷 중독성향의 독립변인

으로 채택한 일부 변수들 외에 다른 다양한 변인을 고려

하지 못한 부분과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인과관계의 방향

변화가 나타나 명확한 인과관계로 규명을 짓기에는 무리

가 있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조절요인 및 매개요인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의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정보윤리의식의 하위요

인인 인터넷 이용의 건전성, 타인존중, 자기통제력, 인터

넷 이용시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시간, 정보윤리의식의하위요인인 인터

넷 이용의 건전성과 타인존중,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

독성향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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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위하여 정보윤

리의식의 배양 및 인터넷 이용시간과자기통제력을 조절

할 수있는다양한중재 프로그램의개발및 운영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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